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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베트남에 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고, 베트남에 한 인식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해 네이버 블로그와 트 터의 소셜 미디어에

서 베트남과 함께 언 된 키워드들을 분석하고, 연령층에 따라 베트남에 한 심도 변화의 추이를 살펴

보았다. 베트남 련 단어 분석을 통해, 한국 국민들은 여 히 베트남 을 기억하고 있고, 베트남과 인 ,

물 상호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해 정 인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한국 국민들은 연령 와 상 없이 베트남을 매우 선호하는 여행지

로 인식하고 있었다. 12세 미만의 심도 변화 추이가 다른 연령 와는 달리 다양한데, 이는 앞으로 이들이

문화콘텐츠의 심축이될 것이므로베트남에 한 심 역이다양해질수 있는 정 인징후로보인다.

■ 심어 :∣ 트남∣한 ∣ 식∣연령∣  빅 터∣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investigate Koreans’ perception about Vietnam by analyzing

social big data and to seek changing direction in perception. For the purposes, the texts about

Vietnam in Naver Blog and Twitter and the number of search and click for Vietnam in Naver

were analyzed by Social Metrics of Daum Soft and Datalab of Naver. The study also analyzed

the annual change of their interest in Vietnam based on social media.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s still remember the Vietnam war, have a positive emotion toward Vietnam, and view

Vietnam as a country where we can gain mutual benefit by exchange. The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Koreans perceive Vietnam as a favorite tourist spot regardless of age. Meanwhile,

children under 12 showed a different pattern of an annual change in perception. It might be a

positive sign that Koreans’ interest region toward Vietnam would be diversified because children

under 12 would be the central axis of cultur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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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론

이념 차이로 계를 유지해오던 한국과베트

남이 1992년 한․베 수교 이후, 상호간의 경제 실리

추구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사회 �문화 교류가 활발

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한국으로의 인 교

류는 교류 기의 국제결혼 심의 이주민에서 지 은

학 유학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이

상 국에 해 인식의 내용과 틀에 질 인변화가 일어

날 것임을 암시한다. 양국 상호 간의 상 국에 한 인

식변화는한국과 베트남 사이에한 단계 진일보한 계

정립과 발 의 토 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 한

국인들이 베트남에 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를 악하는 것은앞으로의 인식변화를 정 인 방향

으로 유도하여 다양한 교류와 콘텐츠 개발의바탕이 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은 페이스북(Facebook), 트 터(Twitter),

네이버 블로그(Naver Blog)와 같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게시된 개인의 생각과 의견들이 쌓여서 여론

이 구축되는 시 다[1][2]. 사회 이슈나 특정 상에

한 자신의 생각과감정을 소셜미디어에표 하는 것

이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에 축 되는 정보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셜 빅데이터

(Social Big Data)는그 시 의정서와 여론을 악하는

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즉 소셜 빅데이터를 해

석함으로써 상황에 한 의 인식과정서를 정확

하게 악할 수 있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여론이 형성된 계기가 무엇이며 의 정서를 조성하

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

가 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한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다[2][3].

그러나 ‘베트남’을주제로온라인상에축 된 소셜 빅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지 까

지의 연구들은 주로역사 자료를 토 로인식 수 을

고찰하거나, 한정된 집단의 의견을 살펴보는데에 국한

되어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낮으며, 시 의 여

론을 반 하지 못한다는 한계 을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베트남에 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

를 바탕으로베트남에 한 인식 변화의 방향을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베트남에 한 우리

나라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오해를 바로

잡으며,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의 기 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 으로 베트남을

보다 잘 이해하는 발 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미디

어에 베트남 련 인식연 어들과정서 연 어들은 무

엇인가? 둘째, 베트남에 한 연령별 심도 추이는 어

떠한가?

II. 론  경 

1. 트남과 한  계 

동아시아에 치한 베트남은 한자 문화권인 동시에

유교 문화권으로 우리나라와 문화 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4]. 한, 역사 으로 9세기

에 최치원이 베트남을 소개한 기록이 있고[5], 18세기

후반 베트남에서 정변이 발생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일

반 백성들에게 베트남이 알려지기 시작하 다[4]. 1885

년 청불 쟁, 1895년 청일 쟁에서 청나라가 패함으로

써 국을 심으로 한 통 인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국을 매개로한 통 인교류 계에서 벗

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베트남에 한 재인식의 이

진되었다[5][6]. 일제 강 기에 베트남은 같은 식민지

경험을 하고 있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상이었고,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상이었다[5][7].

복 이후, 잠시 베트남에 한 민족주의 연 의식

이 형성되었으나, 우리나라가 이승만 정부 이후 반공주

의 을 지향하고, 특히 1964년부터 73년까지 8년

6개월 간 베트남 쟁에 참 하면서 베트남과의 계는

냉각되었다[5]. 특히, 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

군은 베트남의 월맹군과 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바람

직하지 않게베트남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

인됨에따라 베트남에서는 반한 감정이 일어났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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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게 되었

다[8][9].

하지만 1992년 한․베 수교 이후, 2009년 략

트 십 계 수립과 2015년 FTA 체결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투자와 사업을 확 해 나갔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에 한 한국의 FDI가 증하

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이 베트남 경제발 에 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10]. 이와

함께 베트남 여성이한국 남성과결혼하는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2016년 체 국제결혼의 외국인여성 국 구

성비 36.3%를 베트남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11]. 이

과정에서 많은 이슈와 문제들이 사회 으로 큰 심을

받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학 학 과정에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 베트남 학생 비 이 늘고 있다. 교육

부에 따르면, 체 유학생 비 베트남 유학생의 비율

이 2010년 2.8%, 2013년 3.8%, 2016년 5.5%로 지속 으

로 증가하고있는 추세이다[12]. 이와 함께한국과 베트

남의 객 교류도 폭발 으로 늘어 2015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 여행자수가 100만 명을 넘은데 이어 2017

년에는 240만 명을 기록했다[13].

이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이 과거에는 세계사 시간

과 역사 경험을토 로 서로에 한 인식을 형성하

다면, 지 은 경제 이익과 사회․문화 교류라는 새

로운 시 에 직면해 있다. 한․베 수교 이후 지 까지

경제 , 인 교류의 양 팽창으로 상호의존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양국은 사회 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정 인 방향으로 이끌기 해서는 서

로에 한 상호 간의 인식이 과거의 역사 경험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재의 인식을 더욱 정

인 방향으로 환할 필요가 있다.

2.  미디어 

소셜 미디어는 미국의 뉴미디어 회사인 Guidewire

Group의 창업자 Chris Shipley가 The Blog On

conference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구성원들이 자신

의 의견과 생각, 경험을 공개하고 공유하기 해 사용

하는 온라인 서비스 는 미디어 랫폼을 뜻한다[14].

즉 소셜 미디어는 개인이 자신의 지식, 경험, 계 등을

모바일 는 웹을 이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

상 등의다양한 데이터 포맷으로표 이 가능한 메타

미디어라 할 수 있다[15]. 표 으로 페이스북, 트 터,

네이버 블로그 등이 있다. 통 인 미디어에서는 방송

과 신문 등일부 주체가일방향 으로 콘텐츠를생산하

고 달한 것에 반해, 소셜 미디어에서는 네트워크 사

용자라면 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방향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의 빠른

달과 확산, 그리고 재창조를 할 수 있다. 한 지역의

한계 없이사회 계형성이 가능하다는 큰 특징이 있

다[16]. 이로 인해 소셜 미디어의 이용과 확산이폭발

으로 증가하여 2017년 SNS를 이용하는 세계 인구수가

약 24억 6000만 명으로 체 세계 인구의 1/3에 해당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7].

이와 같이많은 사람이소셜 미디어를사용하는 이유

는 정보수집, 오락과 같은 통 인 동기 이외에 사회

이슈 참여, 팔로우 그룹 형성 등의 계형성, 정보 공유

와 확산, 개성 표 등으로 다양해졌다[15]. 소셜 미디

어를 통해 이 추구하는 활동을 크게 구분하면, 경

제 , 사회 가치를 창조하는 생산 활동, 사회 문제

를 해소하기 해 집합 노력에 참여하는 정치 활동,

친구와 가족등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사

회 활동,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 활동, 문화 ,

경제 , 인 자본을 쌓아가는 축 활동으로 나 수

있다[18]. 이 에서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일반인터넷

사용자보다 더 극 인 활동은 사회 , 정치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15][19]. 따라서 집 된 소셜 미디어의

빅 데이터는사회의 흐름과 의여론과 인식을 악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III. 연  

1.  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트 터와 네이버 블로그

에 게시된 ‘베트남’ 련 텍스트들과네이버 포털사이트

에서 ‘베트남’ 단어가클릭 검색된횟수이다. 련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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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수집하기 해 검색어로 ‘베트남’을 사용하 다.

기간별로 수집된 문서 건수는 2017년 8월 29일~9월 29

일까지 네이버 블로그 16,961건, 트 터 57,485건이었다.

한 베트남에 한 심도의 연간 추이를 확인하기

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9월 29일까지 ‘베

트남’ 검색어가 네이버에서 클릭 검색된 횟수를 분

석하 다. 분석 상을 재의 사건과 분리시켜 통제하

고 객 으로 악하기 해 연구 시작 시 을 기 으

로 1년 데이터를 상으로 하 다. 한, 소셜 미디

어 이용자의 연령에따른 심도추이를 분석하기 하

여 이용자의 연령을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제공해주는

기 에 따라 12세 미만, 13～18세,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나 었다.

2.  

소셜 데이터 분석은 기본 으로 사람들이 소셜 미디

어에 남긴 을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3]. 본 연구에서

는 소셜미디어에게시된 텍스트의 자연어에서 의미 있

는 정보를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텍

스트의 자연어에서 감정 련 요소들을 선별하여 국민

의 여론을 분석하는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방법을 사용하 다.

3.  과

다음소 트의 소셜매트릭스(Social Metrics)를 활용

하여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트 터와네이

버 블로그에 게시된 텍스트들에서 ‘베트남’ 단어가포함

된 텍스트를 선별하고, 그 텍스트 내에 포함된 단어들

을 탐색하여 베트남과 함께 가장 많이 언 된 연 어

15개를 뽑고, 연 어가 인물, 심리, 속성, 상품, 장소, 단

체, 랜드, 취미/여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류하

다. 분류에 한 단은 소셜매트릭스의 빅데이터 분석

에서 제안된 것을 기 로 연구자들이 검토하여 결정하

다.

그 다음으로, 정 , 부정 정서를 분석하기 해

‘베트남’을 표 하는 단어 상 15개를 선정하여 각 단

어의 탐색 건수에 기반한 정서 맵을 그리고, 각 단어가

정 인 정서에 해당하는지, 는 부정 인정서에 해

당하는지, 아니면, 립감정에해당하는지 분류하 다.

정, 부정, 립 정서에 한 단은 소셜 매트릭스의

빅데이터 분석에서 제안된 것을 기 로 연구자들이 검

토하여 결정하 다.

한 네이버(Naver)의 데이터 랩(DataLab)을 활용하

여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9월 29일까지 1년간 소

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연령별 ‘베트남’에 한 심도

추이를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연간 심도 추이는

PC와 모바일에서 네이버 사이트를통해 해당 검색어가

클릭 는 검색된 횟수로 정의된다. 네이버에서 클릭

는 검색된 횟수의 원자료는 공개되지 않으며, 검색

기간 최다 검색 시 의 검색량을 100으로하고 이에

비례하여 계산된 일별검색량이 제공되어 이 값들을 사

용하 다.

IV. 연 결과 

1. 트남과 련  연 어 

[표 1]에서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과 함께 가장 많이

언 된 연 어 1 는 ‘한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여

성’, ‘한국인’, ‘일본’, ‘여자’, ‘홍콩’, ‘ 쟁’ 순이었다. 총

탐색건수가 1만 건 이상인 연 어는 앞에서 언 한 총

7개의단어들이다. [표 2]에서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에

한 정서와 련된 총 15개의연 어들 에서 정

인 정서를 유발하는 단어는 11개로, 약 73%를 차지한

다. 1 ‘진심’, 4 ‘재 는’, 5 ‘맛있다’, 6 ‘도움’, 7

‘좋다’, 8 ‘기 ’, 9 ‘ 극 ’, 11 ‘자비’, 13 ‘평화’,

14 ‘귀엽다’, 15 ‘유명한’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 인

정서를 유발하는 단어는 4개로, 약 27%를 차지한다. 2

‘피해’, 3 ‘피해당하다’, 10 ‘간섭하다’, 12 ‘덥다’

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덥다’의 경우, 연 되어 등장

하는 단어가 ‘후텁지근하다’, ‘습도가 높다’, ‘끈 끈 하

다’ 등과 같이 불쾌지수를 높이는 것과 련되므로 베

트남과 련하여 부정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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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남 식 연 어 순

순 인식 연 어 분류 탐색건수
1 한 24,816

2 여 21,753

3 한 14,549

4 본 11,790

5 여 11,171

6 콩 10,320

7 쟁 10,127

8 처 9,989

9 사죄 7,919

10 민 7,860

11 진심 심리 7,817

12 피해 심리 7,655

13 피해당하다 심리 7,486

14 여행 5,710

15 5,691

 2. 트남  연 어 순

순 정서 연 어 분류 탐색건수
1 진심 7,836

2 피해 7,666

3 피해당하다 7,486

4 재 는 2,290

5 맛 다 1,501

6 도움 886

7 다 590

8 550

9 극 536

10 간 하다 532

11 비 530

12 다 528

13 평 514

14 귀엽다 419

15 한 386

2. 트남에 한 연령별 심도 

베트남에 한 심도의 연간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연령구분없이 체를 상으로조사한 경우, 7월 29일

휴가철에 베트남에 한 검색 횟수가 상 으로 높아

지며, 6월 13일 등 베트남 련 뉴스가 있는 시 에 베

트남에 한 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1. 체  미디어 용  트남에 한 연간 심

도 

그림 2. 연령별  미디어 용  트남에 한 연간 

심도 (39  미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세 미만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11월 순에서 12월 까지 베트남에 한

심이 가장 높았으며, 8월 에도 일시 으로 심이 높

아진다.

한편, 13～18세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베트남’에

한 심도가 높지 않았으나, 7월 29일과 6월 13일에

많은 검색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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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령별  미디어 용  트남에 한 연간 

심도 (40  상)

19～29세와 30～39세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베트

남’에 한 심도 추이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모두 7월 29일베트남에 한 심도가 크게 높아졌

고, 6월 13일, 5월 25일일시 으로 심도가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30～39세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경우, 19～29세 이용자와 조 다르게 2월 28일 베트남

에 한 심도가 높아졌으나 특별히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49세와 50～59세,

60세 이상의소셜 미디어이용자들의베트남에 한

심도 변화 추이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7월 29일 베트남에 한 심도가 크게 높아졌고, 6월

13일, 2월 28일, 5월 25일에 일시 으로 심도가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

의 경우, 2월 4일과 3월 1일에 일시 으로 심도가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12세 미만의 소셜 미디

어 이용자를 제외하면, 거의 유사한 심도 변화 추이

를 보이고 있다. 13～18세와 19～29세, 그리고 30～39세

연령 의 심도 변화추이가 다른연령 에 비해 유사

했으며, 40～49세와 50～59세, 60세 이상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베트남에 한 심도 변화 추이가매우 유

사했다. 그러나 이들 연령 의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로 보이지 않는다.

V. 논   결론

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베트남에 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베

트남에 한 인식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먼 , 소셜 미디어에서 베트

남과 함께 언 된 키워드들을 분석하여 베트남에 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과 정서를 악하 다. 우리나

라 국민들이베트남에 해 가지는 정 는부정

인 정서가 어떤 단어들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확인하여

베트남에 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연령층에 따라 베트남에

한 심도 변화의 추이를 살펴, 특정 시 는 연령층

에 따라 베트남에 한 심이 어떠한 차이를가지는지

를 살펴보았다.

먼 , 소셜 미디어에서 베트남과 함께 많이 언 된

단어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토 로 논의 을 찾아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미디어에서 베트남과 함께

많이 언 된 단어는 ‘한국’과 ‘한국인’이었다. 연구기간

동안 네이버 블로그와 트 터에 게시된 들 에서

‘베트남’과 ‘한국’ 단어가 포함된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베트남과의 무역, 베트남 한

국 유학등을 주제로한 들이 주를 이루었다. 즉 재

한국의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 한국의

기업은 베트남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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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실제로 베트남은 한국의 최 무역 흑자

국이다. 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베트남 학

생들의 비 이 늘고 있다[20].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베트남을 한국과 친 하고, 가까우며, 긴 하

게 교류하는 국가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시사한다.

‘여성’ 과 ‘여자’ 한 베트남과 함께 자주 언 되었는데,

이 두 단어가 포함된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국제결혼

에 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유학생에 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베트남 여성이 국제결

혼의 주요 상이고, 최근 들어 베트남 여학생들의 한

국 학으로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베트남 여성의 국내

거주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 쟁’, ‘사죄’, ‘진심’, ‘피해’ 등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베트남 쟁에 한 역사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과 ‘ 쟁’ 등의 단어들이 함께 언

된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쟁에 한 내용이

다수 다. 특히, 9월 16일 다음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베트남’ 단어가 가장 많이 언 된 날은 9월 11일로, 이

날은 1964년 한국군이 베트남에 처음으로 병된 날이

다. 이 날을 맞이하여 베트남 병에 한 갑론을박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뜨겁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우리의 인식 속에 ‘베트남’이 여 히 ‘베트남 쟁’과

강하게 묶여 있음을 보여 다.

셋째, 2017년 9월 14일 한국정신 문제 책 의회에

서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죄의 목소리를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 다. 이

를 기반으로 베트남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우리나라가

성숙한 국가로 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퍼져나가고 있었는데, 2017년 9월 한 달동안소셜

미디어에서 ‘베트남’ 단어가 가장 많이 언 된 날은 9월

15일로, 이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하루 날인 14

일에 한국정신 문제 책 의회에서 베트남 민간인 학

살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죄의 목소리를 달하

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블로그와 트 터에서 들

이 이를응원하고동조하는 반응이 격히상승하여 나

타난 상으로 보인다.

넷째, 베트남에 한 정서는 체 으로 정 인 것

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한 정서와 련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재 는’, ‘맛있다’, ‘좋다’와 같은 것으로, 주로

베트남 문화에 해 정 인 인식을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그 빈도가 높아 여행과

련하여 선호하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한, ‘진심’,

‘기 ’, ‘도움’, ‘자비’, ‘ 극 ’, ‘다행이다’, ‘ 만족’, ‘개이

득’ 등의 정 인 단어를 통해 베트남에 해 우리나

라 국민들이 호의와 지지를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

어서 앞으로의 양국 간의 계를 정 이며 망이 밝

을 것으로 기 된다.

다음으로, 베트남에 한 연간 심도 변화 추이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 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연령 구분 없이 7월 말 휴가철에 베트남에 한 검색

횟수가 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 검색

을 보더라도 이 시기 베트남에 한 내용은 거의 부

분이 여행후기에 한 것들이다. 베트남의 맛집과 호텔

에 한 개인 후기 추천 지에 한 자세한 소개

까지 베트남은 한국 국민들이 매우 선호하는 여행지임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이 연령에 상

없이 일치한다.

둘째, 6월 13일에도 베트남에 한 심도가 크게 높

아졌는데 이는 국내 능 로 출연진들이 베트남에서

촬 을 했다는 기사들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

월 25일에도 베트남에 한 심도가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랑스와 베트남 월드컵 조별리그

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의 심은

언론의 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셋째, 12세 미만 연령층을 제외한 나머지 다양한 연

령층의 연간 심도 변화 추이가 유사하다. 이는 첫 번

째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베트남에 한 한국 국민

의 심이여름휴가와 련된 맛집과호텔 등으로 제한

되어 있기도 하지만 블로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한 휴가 련 정보들에 치우쳐져있기 때문이기도 한

다. 앞으로 베트남과 지속 으로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

다는 을 고려할 때, 연령층별로 선호하는 문화 욕

구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연령층별

로 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해 재의 개인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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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심의 정보 제공에서 베트남 련 기업이나 정부

사회단체들 심으로 정보 제공의 축이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13살 이상의 연령층의 연간 심도 변화 추이

가 유사했던 것과는 달리 12세 미만의 심도 변화 추

이는 다른 연령 와는 달랐다. 이는 12살 미만 연령

는 앞으로 시간이지나면서 베트남에 한 심축의

심이 되는 연령층이다. 이들 연령층의 심도 변화 추

이가 다른 연령층과달리 연간오르내림이빈번한 것은

앞으로 베트남에 한 심도가 지속 으로 높아지며

심을가지는 분야가 다양해질수 있음을의미하는 것

으로 정 인 표시라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상분석을 통해 정 인 시사 을밝

혔음에도본 연구는다음과 같은연구의 한계 을 가진

다. 첫째, 이 연구에서 분석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네

이버 블로그와 트 터에서 수집된 것으로, 이 두 사이

트가 표 인 소셜 미디어이지만, 인터넷 게시 과 카

페, 온라인 뉴스 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채 에서의

자료를 포 하지 못한다는 한계 을 가진다. 따라서

범 한소셜 미디어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앞으로 진

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음소 트의 소셜

매트릭스와 네이버의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베트남 련 단어 집합에서 연

규칙을 뽑아내거나, 연령층 외의 특정 그룹의 인식과

정서를 분석하는 등의 추가 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

다. 따라서 R을 활용한 회귀분석이나 연 분석, 질

연구방법 등을 활용하여 베트남과 련된 여러 변인들

의 인과 계를 심층 으로 도출한 후속 연구가 요청되

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소셜 미디어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된것이므로, 온라인 근이 어렵

거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여론까지

변하지 못한다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

한 한계 을 극복하고 보편 이고 일반화된 논의를 도

출하기 해 베트남 국민의 한국에 한 인식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연 어 분석에 그치

지 않고연 어가포함된 앞뒤연결문장을바탕으로

련어의 연 계를 보이기 해 코퍼스(말뭉치)를 활

용한 연구를 뒷받침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 이 논문은한국어의미학회베트남 국제학술 회(2017년 12

월)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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